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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정부는 수도권으로의 집중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2005년 전국10개 지역에 혁신도시를 지정하였다. 혁신도시는 공공기관을 지방에 

이전하여 기업․대학․연구소․공공기관 등의 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혁신여건과 높은 주거․교육․문화 등의 정주환경을 갖추도록 개발하는 

미래형 도시개념이었다. 혁신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가 향후 혁신도시의 혁신창출을 

위한 관리기구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방향설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혁신도시 조기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운영 중인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가 한시적 기구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혁신도시의 부지조성 이후 혁신도

시 조성목표인 공공기관의 이전과 산학연 클러스터구축, 혁신창출, 혁신확산의 중심주체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구의 역할정립 방안을 연구할 것이

다. 본 연구는 국책사업의 관리기구에 대한 연구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고 향후 개발사업에 대한 중장기적인 관리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 혁신도시, 지속가능성, 관리기구, 경제자유구역청, 시스타사이언스시티

ABSTRACT

The Korean government designated 10 innovation cities throughout the country in 2005 in order to resolve concentration on the capital region 
and to promote balanced development of localities. An innovation city is a future‐type city equipped with environment for innovation and 
high‐quality settlement environment in terms of residence, education and culture by accommodating public institutions and facilitating close 
cooperation among companies,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Thus, for the early settlement and activation of innovation cities, this study 
suggested a plan to operate the current innovation city business centers from a mid‐ and long‐term viewpoint rather than for a limited time. 
Through this study, we attempt to establish the roles of the centers so that they can play central roles in the move of public institutions, 
the development of industry‐university‐research institute clusters, the creation of innovations, and the spread of innovations, which are the goals 
of the development of public institutions, after the sites have been prep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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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정부는 수도권으로의 집중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

모하고자 2005년 전국10개 지역에 혁신도시를 지정하였다. 

혁신도시는 공공기관을 지방에 이전하여 기업․대학․연구소․공
공기관 등의 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혁신여건

과 높은 주거․교육․문화 등의 정주환경을 갖추도록 개발하는 

미래형 도시개념이었다. 혁신도시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상호 교류하는 네트워크 도시,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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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출과 기술혁신의 터전이 되는 지식기반도시, 혁신주체간 

상호학습을 통하여 혁신역량이 강화되는 학습도시, 기업의 

첨단산업, 생산기술 등에 관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높은 혁신

이 창출되는 첨단기업도서로서 지역의 혁신거점 역할을 수행

한다. 그리고 기존도시개발에서 볼 수 없는 미래형 도시개발

를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공공행정 네

트워크를 형성함으로서 국토의 통합적 발전을 유도하고 지역

혁신역량을 강화하여 지역의 자립적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선도 한다”라고 하였다(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4). 혁신도

시는 충북(음성․진천군), 전북(완주․전주시), 경북, 경남, 제주, 
부산, 대구, 광주․전남, 울산, 강원에 지정되었으며 2030년까

지 혁신창출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단계별 전략을 제시

하였다. 1단계는 이전공공기관 정착, 2단계(2013-2020) 산학

연 정착단계, 3단계(2021-2030) 혁신확산단계를 거쳐 인구5
천명부터 5만의 도시를 계획하였다. 각 혁신도별로 규모와 

개발방향은 서로 상이하지만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여 지식

기반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다는데 공통점이 있다. 현
재 혁신도시는 1단계 조성공사가 진행 중으로 앞으로 혁신창

출 및 확산을 위한 소프트한 측면에 더욱 많은 연구와 정책

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혁신도시의 지정당시부터 지금까지 논의는 혁신도시를 둘

러싼 지정 당위성, 경제적 파급효과 관련 연구(권영섭 등, 
2003; 이정록, 2007, 이만형 등, 2007), 산학연 클러스터구축 

연구(윤칠석, 2009; 황희연, 2006; 권정주 등, 2009; 변창흠 

과 권영섭, 2007; 윤칠석, 2009) 등으로 볼 수 있다. 앞으로 

혁신도시가 산학연 클러스터를 통해 문자그대로의 혁신을 창

출하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중심적 기능을 할 수 있는 

관리기구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혁신창출의 지속적 발전

을 위한 관리기구는 국내외 유사 개발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공공, 민간, 제3섹터 등 다양한 형태의 관리기구가 운영되고 

있다. 국내유사기관으로 경제자유구역청, 연구개발특구본부, 
테크노파크 등이 있고 국외는 중관촌관리위원회, 시스타 사

이언스시티 등이 있다. 이를 보면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가 향후 혁신도시의 혁신창출을 

위한 관리기구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방향설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혁신도시 조기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현

재 운영 중인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가 한시적 기구가 아니

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혁신도시의 부지조성 이후 혁신도시 조성

목표인 공공기관의 이전과 산학연 클러스터구축, 혁신창출, 
혁신확산의 중심주체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구의 역할정

립 방안을 연구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책사업의 관리기구에 

대한 연구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고 향후 개발사업에 대한 

중장기적인 관리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1.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혁신도시 비즈

니스센터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해 보고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

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세가지 접

근방법, 즉 사례연구,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방안

을 도출해 보았다. 먼저 혁신도시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

합하여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의 지속가능성 및 운영방안에 

대한 대안들을 도출하였다. 둘째, 혁신도시와 같은 국책사업, 
또는 혁신도시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개발사례에서 관리기구

가 있는 경우를 조사하여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고찰하였다. 셋째, 전문가 자문과 기존문헌, 사례연구에서 도

출된 여러 가지 대안을 기반으로 혁신도시와 관련된 학계전

문가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 운영방

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연구방법

을 종합하여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의 지속가능성 여부와 지

속된다면 어떠한 기능과 역할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현재 운영중인 혁

신도시 비즈니스센터의 현황 및 문제점들을 도출하고 3장은 

국책사업의 관리기구에 대한 국내․외 사례 및 전문가 설문조

사결과를 정리하고 4장에서는 국내․외사례와 전문가설문을 

바탕으로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의 중장기 역할 및 운영방안

을 제시하고 5장은 결론 및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2.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 운영현황 및 문제점

 
2.1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의 운영 현황

혁신도시 비즈니센터는 2007년 혁신도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여 현재 10개 시․도 혁신도시를 관할하는 

지방정부조직내에 포함되어 있다. 비즈니스센터는 ‘혁신도시

개발단’, ‘혁신도시지원단’, ‘혁신도시건설지원단’, ‘미래개발

사업과’, ‘균형개발과’, ‘혁신도시추진단’ 등의 내부에 과, 팀, 
단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모두 10명 미만이고 1～2명인 지역

이 대부분이다. 인력이 적은 이유는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

내 공무원들은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지역의 전문가풀로 구성

된 혁신도시관리위원회, 포럼 등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

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실제 혁신도시과 관련되어 

지침에 규정하고 있는 역할1)을 모두 혁신도시 비즈니센터에

1)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능은 아래와 같다. 
1. 혁신도시를 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비전제시, 2. 혁신

도시의 지역특화발전전략 수립, 3. 이전공공기관과 지역전략산업 간 

연계 발전방안 마련, 4. 혁신도시 내 기업․대학․연구소 유치 및 지원,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 수립, 5. 혁신도시와 인근 지역과의 연계 

발전 및 협력방안 마련, 6. 혁신도시와 인근 지역의 지역특성화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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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비즈니스센터 활성화를 위해 시급한 사항

항목 응답율(%))

독립된 조직으로서의 권한 31.5

센터의 장기적 전략수립 31.0

예산의 확보 21.0

전문인력 확보 15.5

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크다.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의 기능은 산학연 유치지원, 혁신도

시 내 기업 유치와 홍보, 행재정적 지원을 위한 원스톱 서비

스제공부터 이전공공기관의 조기정착 및 자족성확보에 이르

기까지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광범위한 기능

에 비해 한해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3～4억정도로 운

영되고 있다. 

2.2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의 문제점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에 대한 전문가 자문 및 담당공무

원들과의 인터뷰 결과 가장 시급한 문제는 조직의 권한 및 

인력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지적되었다. 상당부분의 전

문가들은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가 현재 운영 중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도 많았으나 각 시․도별 혁신도시관리위

원회, 포럼, 중앙의 혁신도시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학계전

문가들의 경우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고 있었다. 다만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가 시도

조직에 팀이나 과로, 인력 또한 1명에서 4～5명 정도, 예산은 

3～4억정도로 운영되고 있어 비즈니스센터의 효과측면에 문

제들을 제기하였다. 그것은 바로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기능과 역할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기 이

전에 조직의 권한과 역할, 기능에 대한 정립이 우선되어야 한

다는 것이다. 그래서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 운영에 대한 현황

을 파악하기 위해 전문가들에게 현재 운영상태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현재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의 운영에 대한 조

사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의 운영이 

‘잘되고 있다’(매우 그렇다+그렇다)는 응답은 26.0%이고 ‘잘
되고 있지 않다(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30.0%였고 평균점수는 2.9점이었다.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 

운영이 잘되고 있지 않은 이유로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 목

표가 불분명해서’가 가장 높고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의 권

한이 적어서’라는 응답이 17.6%를 보였다. 그리고 현재 혁신

도시 비즈니스센터의 기능달성정도를 질문한 결과 5점 만점

에 3점 정도의 수준을 보였다.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의 기능달성정도는 혁신도시 비즈

니스센터 관련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기능에 대하여 달

성정도를 점수화하도록 하였는데 가장 높게 나온 항목은 ‘혁
신도시 홍보 및 지역정보관리’가 3.3점, ‘혁신도시를 지역성

정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비전제시’가 3.2점, ‘혁신도시의 

을 위한 지역 거버넌스 구축, 7.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

설 효과 극대화 방안 마련, 8. 구도심 공동화 방지 방안 마련, 9. 혁
신도시 발전방안 수립지침에 따른 지역발전방안 마련, 10. 혁신도시 

내 이전공공기관 직원 및 가족의 조기 정착 방안 마련 및 지원, 11. 
혁신도시 홍보 및 지역정보관리, 12. 혁신도시 관련 국내․외 사례조

사, 13. 혁신도시 관리위원회 운영지원, 14. 혁신도시, 센터 및 사업 

등에 대한 자체평가, 15. 그 밖에 혁신도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지역특화발전전략 수립’이 3.2점으로 상대적으로 달성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혁신도시와 인근지역의 지역특성화 

발전을 위한 지역 거버넌스 구축’, ‘구도심 공동화 방지 방안 

마련’, ‘혁신도시 내 기업대학연구소 유치’, ‘혁신도시 내 기

업 대학 연구소 지원’ 등은 3.0점 미만으로 보통에 미달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하

게 필요한 것으로는 ‘독립된 조직으로서의 권한’이 가장 높

고 두 번째로 ‘센터의 장기적 전략수립’, 그 다음으로 ‘예산의 

확보’, ‘전문인력 확보’ 순서였다. 이를 보면 현재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 운영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만족도는 그리 높은 

편은 아니었고 활성화를 위해 중장기적인 전략수립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 방향설정을 위한 국내･외 사례조사

3.1 국내사례

국내사례는 기존의 국책사업과 혁신기능을 지원하는 기관

을 중심으로 사업의 운영 및 지원기구의 세부사항에 대해 조

사하였다. 특히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능인 정책개발, 기업지원, 개발사업, 인프라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되 조직형

태별로 선정하였다. 국내사례기관은 재단법인형태인 테크노

파크(충북, 제주, 대구, 울산), 공공기관(공사, 공단)인 제주국

제자유도시개발센터, 산업관리공단과 조합형태인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 위원회 형태인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와 대경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를 조사하였다. 이중에서 테크

노파크는 재단법인형태이지만 초기설립과 운영과정에서 그 

유형이 다양하여 4군데를 조사하였고 위원회의 경우도 수도

권과 대경권을 조사하였다. 사례기관에 대한 조사는 기관의 

설립근거 및 연혁, 조기의 주요기능과 권한범위, 인력구성, 
초기설립자본 및 재원조달방안, 평가측면에서 정리하였다.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는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

한특별법｣제43조(산업단지에관한특례)에 의거 지원본부를 

설립하였다. 지원본부는 지식경제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역구개발특구위원회, 연구개발특구기획단의 위계 아래에 있

고 광주와 대구 연구개발특구 지원본부의 총괄기구이다. 부
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



– 130 –

김홍주 ․ 김륜희 ․ 이영환 ․ 김경식

Vol.3 No.2 / April 2012

표 2. 국내사례 기관들의 특성

구분 연구개발 특구본부 테크노파크 경제 자유구역청 JDC 광역경제위원회 산업단지공단

설립 근거법

대덕연구개발 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벌법 제43조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

경제자유 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1-290조

국가 균형 발전 특별법 

제28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9

조직형태 재단법인 재단법인 조합
재단법인

(준시장형 공사) 위원회 재단법인

인력(명) 56 107+α(정원제한) 181
(정직156,계약25) 236 19(정직15,계약4) 420

최초설립비용 국비지원 국비+지방비+민간투자 지방비 국비지원 국비+지방비 국비

예산조달방식 국비+지방비

사업비는 국비+지방비

운영비는 

일부지자체보조

사업비는 국비

운영비는 지자체
국비 국비+지방비 국비+자체수입

수익사업

부동산임대, 
장비수수료, 

국유재산운영․관리

부동산임대, 
장비수수료, 없음

면세사업단

부동산임대
없음

분양, 임대사업

개발이익

주요기능

특구의 개발사업

연구개발과 사업화

복지시설 관리운영

기업지원

클러스터구축

정부․지자체 수탁업무

행정기능

개발업무

투자유치

개발사업 계획 및 시행

기업투자유치

면세사업단운영

광역사업 발굴 및 

선정,
사업평가 및 관리, 

심의의결기능

산업단지관리, 
산업단지개발 및 

지원시설확충, 
산업클러스터구축, 

입주기업 지원서비스

권한
사업시행자

인허가 협의권

지식경제부 

정책집행기관

지방자치단체위임업무

(행정권한)
인력채용권한

개발시행자 협의․심의
개발시행자

산업단지관리

의사결정

시스템

이사회운영

지식경제부 승인

이사회운영

지식경제부 승인

조합회의

지자체 승인

이사회

국토해양부 승인
위원회 이사회

평가항목 평가안받음

경영전략40,
주요사업40,
종합성과20

사업계획 34, 
사업운영32, 
사업성과34

(선후발구분)

리더십13,
경영시스템32,
경영성과55

평가안받음

리더십전략20,
경영시스템40,
경영성과40

한특별법｣제4조에 근거하여 2003년 지구지정 이후인 2004에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근거하여 부산시와 경상남도의 합의

로 설립한 조합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제주특

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에 근거하여 

설치한 것으로 특수법인형태인 준시장형 공기업이다. 테크노

파크는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별법｣에 근거한 산업기

술단지이다. 테크노파크는 1995년 기술하부구조확충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시범사업으로 6곳(송도, 경
기, 대구, 경북, 광주, 충남)을 먼저 시작하고 후발로 부산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총 16개가 조성된 상태로 다양한 조직

형태 및 운영시스템을 가지고 운영중인 기관이다. 한국산업

관리공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1997년 설립된 공공기관형태인 공단이다. 광역경

제발전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하여 지역산

업 육성과 시․도간 연계․협력 및 규모의 경제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설치되었고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는 2009년 설치되었다. 
표 2는 국내 유사기관들을 조사한 내용을 향후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들로 정리

하였다.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가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참고해야 할 설립근거법, 조직형태, 주요기능과 권한, 인력, 
최초 설립비용 조달처, 예산조달방식, 수익사업 여부, 의사결

정시스템, 평가체계로 정리한 것이다. 여기서 각 조사기구별

로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에 시사할 내용은 아래와 같다. 대
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는 공간적 범위를 연구개발특구로 

규정하고 기업지원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공하고 있

고 또한 물리적 계획과 기업지원에 대한 복합적 기능수행의 

적용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이전기관 종사자들을 

위한 복지시설 운영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테크노파크

는 지자체의 출연 및 운영지원이 가능한 형태임과 동시에 초

기의 국비지원의 사례로 적용가능하다. 또한 기존의 민간단

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과 자족성 확보를 위해 초기부터 

수익사업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은 복수의 지자체가 참여하는 혁신도시

의 경우 조합의 형태로 운영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었고 지

자체의 행정권한을 조합에 위임하는 사례를 보여주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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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국외사례기관 특성

구분 중국 중관촌관리위원회 소피아 앙티폴리스 시스타 사이언스시티

설립근거 중관촌과기권구 조례 없음 없음

조직형태 위원회 재단법인 재단법인

인력(명) 222 SYMISA : 44명 이사회 : 12명

설립비용 국비+지방비(북경시) 국비+데파르트망+ SYMISA 지방비+민간기업

예산조달 국비+지방비(북경시) 개발이익금 활용, 지방비+ 
SYMISA+지역상공회의소 

지방비

주요기능

･발전 전략 및 계획 수립

･단지공간 및 산업계획 참여

･혁신 자원(사업) 관련 지원

･대외활동, 홍보 위탁 업무

･인허가권한

･단지개발 및 매각 등 총괄적인 단지 관리

･연구 수행 지원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기업 창업 촉진

･국제교류프로그램

･교육, 훈련

권한 행정, 기업지원 도시관리, 기업지원 도시관리, 기업지원

수익사업 없음
개발사업, e-learning과 같은 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수수료
프로그램 운영수수료

의사결정템 위원회 위원회 이사회, 위원회

리고 국책사업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을 재원조달측면에

서 사업비와 운영비로 이원화하여 지원하는 모델을 보여주었

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안정적인 자체수입원을 국

가나 지자체가 제공하는 사례로 국가가 관리운영하는 전담기

구 설립의 필요성도 제기할 수 있게 하고 있다. 

3.2 국외사례

국외사례는 혁신클러스터 개발사례 중 대학특성을 고려한 

공공기관 이전형인 시스타 사이언스, 지역내 테크노폴로의 

공공기관을 이전한 소피아 앙티폴리스, 정부 국책사업으로 

지원한 중관촌을 사례로 선정하였다. 먼저 북경 중관촌은 

1999년 국무원이 중관촌과학기술단지 설립을 비준하고 중관

촌을 첨단기술 산업발전의 ‘정책특구’로 지정하면서 시작되

었으며 2000년에 ‘중관촌과기원구 조례’가 통과되면서 종합

적인 지원시스템이 마련되었다. 중관촌은 국가 과학기술 혁

신 시범기지로서 수도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중국전역의 혁신

창출을 목표로 하는 인큐베이팅의 중심기지 및 고급 혁신인

력 양성기지로 발전시켜 향후 10년 내 세계최고의 과학기술단

지로 부상시키기 위해 설립되었다. 중관촌의 면적은 232km2
이

며 약 1만7000여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다. 중관촌은 중관촌

관리위원회가 총괄관리하면서 10개의 ‘원’으로 구분하여 각 

원마다 관리위원회를 두어 관리하게 하고 있다. 그러면서 중

관촌 관리위원회는 과기원구 전체의 발전과 관리에 관련된 

정책을 제정하고 관련된 지방성의 법규와 규정제도의 조정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과기원구 전체에 대한 홍보, 인력, 재원

조달, 연구성과 사업화 등 중관촌 전체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관촌 관리위원회 중 가장 관리규모가 

큰 해정원관리위원회를 살펴보았다. 소피아 앙티폴리스는 

1960년 파리국립광산학교 부학장 피에르 라피크의 첨단기술

신도시 건설 필요성에 대한 기고문이 계기가 되어 시작된 곳

으로 1972년 5개 정부 부처간 합의에 따라 첨단산업지구로 

지정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조직으로 SYMIVAL을 설립하였

다. 이 기구가 1997년 SYMISA로 개편되는데 설립초기에는 

토지이용계획과 개발을 담당하였고 이후 기업지원과 클러스

터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시스타 사이언스시티는 1980년부

터 개발되기 시작하였으나 1988년 시스타 사이언스파크 주

식회사가 설립되면서 본격적인 개발을 하였다. 이곳은 에릭

슨과 IBM을 중심으로 기업들이 집적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세계적인 다국적기업이 다수 입주한 곳이다. 이곳의 관리기

구는 일렉트룸재단(Electrum Foundation)으로 1984년에 스톡

홀름시와 에릭슨 그리고 아베베라는 기업이 주축이 되어 설

립하였다. 일렉트룸재단은 시스타 사이언스의 새로운 발전전

략을 수립하고 기업과 대학의 자금과 연구 등을 연결하는 네

트워크 역할을 담당하는 기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표3은 

조사기관들을 정리한 것이다. 시스타 일렉트룸재단은 초기자

본, 사업비 등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적 지원의 필요성, 
기업지원과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도시개발 및 관리기능의 도

입이 필요하다는 점이 시사점이었다. 그리고 혁신도시 내 이

전기관 및 참여기업의 역할에 시사점을 주는데 이전기관과 

기업, 대학, 연구소가 기금을 형성하여 도시관리와 기업지원

을 한 사례를 보여줌으로서 적용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그
리고 중관촌은 정부의 간접적인 지원과 지자체의 직접적 지

원으로 각 주체의 역할을 규명하는 사례를 보여주었고 의사

결정시스템을 이원화하여 일반적인 조직운영과 사업영역으

로 운영하여 분야별 특화를 시키고 있다는 점이 특이점이다. 
또한 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센터, 부속기관으로 분장하는 

형태를 보여 국내 테크노파크와 유사한 점도 보여주었다. 소
피아 앙티폴리스의 SYMISA는 지자체와 이전기관, 지역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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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단계별 혁신도시 관리기구의 목표 설정 조사결과

기  능
공공기관이전정

착단계(Ⅰ단계)
산학연 정착단계 

(Ⅱ단계)
혁신확산단계

(Ⅲ단계)

이전기관의 

성공적정착
78.0 48.0 32.0

혁신클러스터구축 10.0 30.0 18.0

투자유치 활성화 6.5 15.5 20.0

자족성 확보 3.0 5.5 23.0

지속적인 도시 

관리
2.5 2.0 7.0

계 100.0 100.0 100.0

표 5. 혁신도시 관리기구의 바람직한 조직형태 조사결과

구    분
설문자수

(비율)
행정+기업 

지원기구

도시관리

기구 

기업지원

기구 

행정권한

기구 

전    체
200

(100.0)
104

(52.0)
50

(25.0)
35

(17.5)
11

(5.5)

공 무 원
78

(100.0)
41

(52.6)
17

(21.8)
15

(19.2)
5

(6.4)

학   계
61

(100.0)
34

(55.7)
13

(21.3)
13

(21.3)
1

(1.6)

이전 

공공기관

44
(100.0)

19
(43.2)

17
(38.6)

4
(9.1)

4
(9.1)

기   타
17

(100.0)
10

(58.8)
3

(17.6)
3

(17.6)
1

(5.9)

표 6. 설문주요결과 요약

내     용

운영

방식

･혁신도시 내 별도의 독립기구(31.0%) 
･지자체 내 소속 산하기구설립(19.5%) 
･지역 내 유사 기업지원기관 내 센터 설립(17.5%) 
･중앙정부산하의 통합관리기구(16.5%)

조직

성격

･지자체 소속기관(28.0%), 지자체산하기관(18.5%), 
정부산하기관(17.5%), 재단(16.0%), 정부소속기관(13.5%), 
위원회(4.0%), 지자체조합(2.5%)

운영

주체

･지자체(72.5%), 정부(37.0%), 이전기관(25.0%), 
민간전문가(17.5%), 기업(8.0%) 

재원

조달

방식

･정부 지원(71.0%), 지자체 지원(43.5%), 혁신도시 입주기업들이 

출연한 기금조성(33.0%)

인력

규모
･10-29명(58.0%), 30-49명(21.5%)

인력

구성

･공무원(84.0%), 이전기관 관련자(73.0%), 관련분야 

민간전문가(52.0%)

주체의 거버넌스 구축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는데 향후 혁신도

시 관리기구도 운영주체와 이용주체간 거버넌스 구축이 무엇

보다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물리적 개발과 기업지원

을 동시에 하고 있어 개발사업의 관리기구는 단일기능보다 

통합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성공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4.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 방향설정을 위한 전문가 조사

 
4.1 설문조사 개요 

설문조사는 2011년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하였고 대

상은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 근무경험이 있는 공무원, 이전

공공기관 관계자, 학계전문가,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실시

하였다. 총 500명에게 전화, 이메일, 인터넷설문을 실시한 결

과 200부를 회수하였다. 설문조사 내용은 현재 혁신도시 비

즈니스센터의 현황, 향후 혁신도시 관리기구에 대한 방향과 

기능, 조직형태 및 운영방안, 평가방법 등에 대한 조사를 실

시하였다. 설문조사는 크게 현재의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의 

운영에 대한 질문과 미래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의 운영방안

에 대한 것으로 구성되었다.

4.2 설문조사 주요결과

향후 혁신도시 관리기구 운영에 대한 항목은 비즈니스센

터의 방향 및 기능, 조직형태, 인력구성, 평가항목으로 구성

된다. 먼저 향후 혁신도시 관리기구의 목표를 물어본 결과 단

계별로 차이를 보였다(표 4 참조). 혁신도시는 당초 계획에서 

공공기관 이전정착단계, 산학연 정착단계, 혁신확산단계로 

구분하고 있어 단계별 목표를 질문한 결과 가장 중요한 목표

는 모든 단계에서 이전기관의 성공적 정착으로 나타났다. 그
러나 중장기로 갈수록 이전기관의 성공적 정착에 대한 요구

는 줄어들고 2단계에서는 혁신클러스터 구축이, 3단계에서는 

자족성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각 단계별로 이전기

관의 성공적 정착이 기본 목표가 되며 그에 따라 산학연 정

착단계에서는 ‘산학연 혁신클러스터 구축’이 혁신확산단계

는 ‘자족성 확보’가 중요한 목표가 될 것이다. 
혁신도시 관리기구의 바람직한 조직형태 도출을 위해 국

내외 사례기관들의 권한과 역할을 기준으로 4가지로 유형화

하였다. 개발사업의 개발 및 계획과 관한 사항전반에 대한 행

정적 권한을 가진 기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

하여 산학연 클러스터지원 및 창업지원 등을 하는 기구, 이 

두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기구, 그리고 도시관리만을 

전담하는 기구로 구분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전문가 설문조사

에서 혁신도시 관리기구의 조직형태를 “행정권한기구, 기업

지원기구, 도시관리기구, 행정+기업지원기구” 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종합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조직형태는 ‘행
정+기업지원기구’가 52.0%로 가장 높고 두 번째로 ‘도시관

리기구’ 25.0%, 다음으로 ‘기업지원기구’ 17.5%, ‘행정권한

기구’ 5.5%이다(표 5 참조). ‘행정+기업지원기구’라고 응답한 

이유는 행정과 지원기능이 통합되어야 시너지효과가 크다는 

의견이 많았고 ‘도시관리기구’라고 응답한 이유는 장기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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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에서 도시전체를 관리할 필요성이 증대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기업지원기구‘라고 응답한 이유는 혁신

도시의 목표인 지역특화 및 신성장 거점도시 구현을 위해서

는 기업지원이 중심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6은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각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먼저 혁신도시 관리기

구의 운영방식은 ‘혁신도시 내 별도의 독립기구 설립’이 가

장 높고 나타났고 ‘지자체 내 소속 산하기구 설립’과 ‘지역내 

유사 기업지원기관 내 센터 설립’, ‘중앙정부 산하의 통합된 

관리기구 설립’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를 보면 혁신도시 관

리기구의 운영방식은 혁신도시가 위치한 곳에 독립기구로 설

립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조사되었다.
조직유형을 지자체소속기관, 지자체산하기관, 정부산하기

관, 재단법인, 정부소속기관, 위원회, 지자체조합으로 구분하

고 이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지자체 소속기관’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차선책으로 ‘지자체 산하기관(공사, 공단)’과 

‘정부산하기관(공사, 공단)’, ‘재단법인’이 유사하게 나타났

다. 국내기관 중 행정과 기업지원을 모두 가진 경제자유구역

청의 지자체 조합형태와 기업지원 목적으로 설립된 테크노파

크의 재단법인형태에 대한 선호도가 모두 낮게 나타난 점은 

이색적이라 할 수 있다. 이를 보면 혁신도시는 국책사업이지

만 중장기적으로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 요구되므로 지자체 

중심의 운영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혁신도시 관리기구의 운영주체로는 지자체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정부, 이전기관, 민간전문가, 기업순서로 나타났다. 
지자체를 운영주체로 선택한 이유로는 ‘혁신도시의 목표인 

지역특화 및 신성장 거점도시 구축의 핵심주체이므로’가 가

장 높게 나타났고 정부를 선택한 이유는 ‘혁신도시는 정부의 

지역균형적 차원의 국책사업이므로’ 라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왔다. 또한 운영주체가 정부가 아닐 경우 정부의 역할로 생

각하는 것은 ‘정책․제도적 지원’이 가장 높고 다음이 ’혁신도

시 관리기구 설립비용 지원‘이라고 응답하였다.
이외 혁신도시 관리기구의 인력규모는 중규모에 대한 선

호가 높게 나타났고 인력구성은 공무원이 가장 높고 이전기

관 종사자, 관련분야 전문가 순서로 나타났다. 그리고 재원조

달방식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이 가장 높았고 ‘지자체 지원’, 
‘혁신도시 입주기업들이 출연하여 기금조성’이 상당부분 중

요하게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운영과정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측면이 강하게 나타났고 혁신도시 관리기구의 

운영은 지자체가 전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5. 혁신도시 관리기구의 방향 및 운영방안 대안

5.1 혁신도시 관리기구의 필요성 

혁신도시의 2, 3단계 목표인 혁신창출과 확산을 위해 현재 

혁신도시의 조성 및 이전공공기관의 정착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가 향후 혁신도시의 중장기적

인 관리기구로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이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났다. 본 장에서는 중장기적인 혁신도시 관리기구

의 중장기적인 위상, 목표, 기능, 운영방안에 대하여 전문가

설문조사과 인터뷰, 자문 등의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혁신도시 관리기구의 위상은 현재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

와 같은 지자체의 일부기능으로 기능하는 것보다는 혁신도시

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조직이어야 한다는 것은 

전문가 인터뷰와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났다. 그리고 국내․외 

유사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특정목적을 위한 대규모 개발

사업의 경우 도시의 조성부터 완성, 정착에 이르기까지 최소 

10년에서 30년까지 걸리는 것을 고려할 때 중심기관은 필수

적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혁신도시의 성공을 위해서는 혁

신도시를 이끌 중심기관의 필요성은 아주 크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혁신도시의 지속적인 운영․관리,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을 위해 정부와 광역시․도, 기초지자체, 공공기관, 대학, 기업, 
연구소 등 참여 주체들간 조정․지원기능을 하는 중심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혁신도시가 위치한 광역시․도와 기초

지자체, 이전기관, 유치기업, 지역내 타기관과의 네트워크의 

중심기능을 수행하여 혁신창출의 중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5.2 혁신도시 관리기구의 목표 및 기능

혁신도시 관리기구의 최종목표는 혁신창출과 지역균형발

전이 될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혁신도시 관리기구의 중

장기 목표는 ‘이전기관의 성공적 정착’으로 선정할 수 있고 

단계별로 보면 2단계는 산학연 클러스터, 3단계는 자족성 확

보로 선정하였다(그림 1 참조). 그러나 혁신도시 비즈니스센

터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복합기능의 성격을 가질 수 밖

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각 

시기별로 중점적인 역할을 규명하는 것이다. 혁신도시 관리

기구는 혁신창출의 중심기관이므로 단계별로 요구되는 역할

이 다를 수 밖에 없다. 이는 국내․외 사례에서도 볼 수 있는 

현상으로 혁신도시의 물리적 조성이 완료되면 산학연 클러스

터 구축 및 투자유치가 중심역할이 될 것이고 혁신환경이 조

성되면 혁신이 인근지역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자족성 확보

가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이전기관정착단계에서는 이전기관

들이 필요로 하는 행정서비스가 주요기능이 될 것이고 산학

연 클러스터를 목표로 하는 2단계에서는 기업지원 및 투자유

치와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계획과 실행기능이 중요 

기능이 될 것이다. 그리고 3단계에서는 혁신도시의 정주환경

의 질을 높이고 도시의 홍보 및 혁신확산을 위한 기업지원 

및 투자유치가 중요기능이 될 것이다. 특히 3단계는 혁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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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기관정착 이전기관정착 이전기관정착

산학연 클러스터
산학연 

클러스터

자족성

단계

중요도

1단계(～ 2015) 2단계(2016～2020) 3단계(2021～2030)

그림 1.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의 단계별 목표

표 7. 혁신도시의 유형화

도심형_소규모_
단일지자체

(A TYPE)

도심형_중규모_
단일지자체

(B TYPE)

도시인근형_중규

모_복수지자체

(C TYPE)

신도시형_대규모_
복수지자체

(D TYPE)

부산, 제주 대구, 울산 경남, 경북, 강원
광주․전남, 
전북, 충북

표 8. 혁신도시 유형별 적용대안

구   분

연계정도

종     합행정

지원

기업

지원

A
부산 상 상

시청과 테크노파크 등 행정과 기업지원기능연계

가능

제주 상 상
시청과 테크노파크 등 행정과 기업지원기능연계

가능

B
대구 상 상 경북과 대구테크노파크와 기업지원 연계 가능

울산 상 상 시청, 울산테크노파크와 행정․기업지원연계가능

C

경북 중 중
혁신도시내 독립기구 혹은 기존도심의 유사기관

연계

경남 중 중
혁신도시내 독립기구 혹은 기존도심의 유사기관

연계

강원 중 중
혁신도시내 독립기구 혹은 기존도심의 유사기관

연계

D

전북 하 하 혁신도시내 별도의 독립기구

충북 하 하 혁신도시내 별도의 독립기구

광주․
전남

하 하 혁신도시내 별도의 독립기구

시가 어느 정도 정착을 하는 단계이므로 국내의 연구개발특

구본부나 스웨덴의 사례와 같이 혁신창출을 위한 기능과 더

불어 정주환경, 이차적인 개발사업, 교류, 교육, 문화 등 다양

한 수요를 충족시켜야 하는 단계라 할 수 있다. 

5.3 혁신도시 관리기구의 조직형태 대안

혁신도시 관리기구의 조직형태는 국내․외 사례를 통해 행

정권한기구, 기업지원기구, 행정․기업지원기구, 도시관리기구

로 설정하여 전문가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는데 그 결과 ‘행정․
기업지원기구’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면서 

이 기구는 지자체소속기관이면서 혁신도시내 별도의 독립기

구로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와 인터뷰, 국내외 사례로 보았을 때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는 ‘행정․기업지원기구’로 종합적인 

서비스기구로 설립하고 혁신도시내에 독립된 기구로 설립하

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현재 법․제도 범

위내에서 혁신도시가 위치한 기초지자체(나주시, 진주시, 서
귀포시, 원주시, 음성군, 진천군, 김천시, 완주군, 전주시)와 

광역시(부산, 대구, 울산광역시) 소속으로 행정․기업지원이 

가능한 통합기구로 설치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각 혁신도시는 지역별 특성이 너무 다양한 측면이 있어 

혁신도시의 위치(도심, 도시인근, 신도시형), 참여지자체형태

(단일지자체, 복수지자체), 규모(소, 중, 대규모)를 고려하여 

적용할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혁신도시 관리기구

는 각 혁신도의 특성을 감안하여 네가지로 유형화를 시도하

고 유형별로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의 적용방안에 자율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표 7은 전국 혁신도시를 규모와 도심과

의 거리, 참여지자체 수에 따라 구분하였다. 
부산, 제주는 도심에 위치하고 규모(1km2 내외)가 작고 단

일지자체가 운영하는 유형이고 대구와 울산은 도심에 위치하

고 있고 중규모(4km2 내외) 이면서 단일지자체인 경우이고, 
광주․전남, 전북, 충북은 신도시형이면서 대규모(6km2

이상)이
고 복수지자체인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향후 혁신도시 관리기구의 형태는 전문가설문조사결과에

서 도출된 행정․기업지원기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독립된 기

구가 바람직하나 기존의 지역이 가지고 있는 혁신역량 및 거

버넌스 체계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혁신도시 위치

한 지역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역량, 즉 유사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들과의 중복성, 협력가능성 등을 염두해 두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표 8은 혁신도시의 위치와 규모, 
기존지역의 유시기관을 고려하여 지역별 대안을 제시한 것이

다. 행정기능을 담당하는 시청과 도청이 인접할 경우 이를 담

당하고 기업지원기능을 담당하는 테크노파크나 연구개발특

구지원본부, 중소기업청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를 적용한다면 도심형이면서 소규모이고 단일지자

체인 부산광역시의 경우는 행정과 기업지원을 모두 기존의 

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이 중복성을 피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이 될 것이다. 그러나 전북, 충북, 광주․전남 혁신도시는 

대규모이면서 신도시형이고 복수지자체가 참여하는 경우는 

혁신도시내 별도의 독립기구를 설립하여 행정과 기업지원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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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혁신도시 관리기구의 운영방안 대안

혁신도시 관리기구의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

의 역량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인력과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인력측면에서는 설문조사 결

과 공무원과 이전기관관계자가 주로 담당해야 한다고 의견이 

많았다. 이는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 기능이 행정․기업지원 

복합기능을 수행할 경우 행정은 공무원이 담당하고 기업지원

은 이전기관 관계자와 관련분야 민간전문가가 수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답변하였다. 그리고 국내외 사례를 보았을 때 

국책사업일 경우 공무원과 민간전문가의 혼합된 구성방식으

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의 경우도 

공무원과 이전기관관계자가 공공의 성격을 대변하고 추가로 

전문분야가 필요한 곳은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그리고 운영인력은 설문조사 결과 30명 내외의 중

규모의 조직으로 나타났으나, 국내외 사례에서는 각 조직별 

운영인력이 너무 다양하여 이는 지자체의 재량에 맡기는 것

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 
재원조달측면에서는 국내․외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초기

비용이 많이 소요될 경우 정부와 지자체 등 공공부문의 적극

적인 지원이 수반되었다. 따라서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도 

초기단계에서는 현재와 같이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재정

적 지원이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문가 설문조

사에서도 나타났듯이 초기비용에서 정부의 지원은 적극적으

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은 기존 국내

사례를 참고하여 건축비지원과 자본금지원을 고려해 볼 수 

있고 지자체는 부지조성비와 운영비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

다. 이는 국내 테크노파크, 연구개발특구, 경제자유구역청 등

과 국외 중관촌이나 스웨덴 사례에서도 적용되었다. 그리고 

중․장기 운영단계에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사업지원과 지자체

의 지원, 그리고 혁신도시 관리기구의 자체수익사업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국내외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조직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만

으로 운영이 쉽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자체수익사업모델을 

발굴하고 있었다. 따라서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는 설립초기

부터 장기적인 운영을 전제한다면 수익모델을 동시에 운영하

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재원조달의 다각

화를 통해서만 혁신도시 관리기구는 독립된 기구로 혁신도시

를 장기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는 기구로 존립할 수 있을 

것이다. 

6. 결 론 

본 연구는 현재 도시조성 중인 혁신도시의 당초 조성목표

인 혁신창출과 혁신확산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핵심역할을 할 수 있는 관리기구 설립방향을 제시하고자 하

였다. 이를 위해 현재 혁신도시의 조성과 이전공공기관의 이

전관련 행정지원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혁신도시 비즈니스센

터를 중심으로 현황조사와 국내외 혁신도시와 유사한 도시개

발의 관리기구 고찰, 전문가설문조사를 통하여 혁신도시 관

리기구의 방향 및 운영방안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

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혁신도시 관리기구는 중장기적

으로 혁신도시의 혁신창출 및 확산의 거점역할을 담당할 중

추기관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혁신도시를 관리하는 핵심기구

로 혁신창출을 위한 산학연 클러스터와 자족성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독립된 권한을 가지는 행정․기업지원기구로 

설립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혁신도시 

관리기구는 기존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가 담당하고 있는 행

정과 향후 입주하는 공공기관과 기업들의 혁신창출을 지원하

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혁신도시 

관리기구는 현재 조성중인 혁신도시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

여 설립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조성중인 혁신도시는 조성목

표, 중점산업, 규모와 도심과의 거리, 지역의 잠재력이 모두 

상이하기 때문에 지역여건에 가장 적합한 기구로 설립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중앙정

부와 해당 지방정부, 이전공공기관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혁신도시 관리기구의 설립에는 자본

과 운영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이므로 초기설립비용

은 공공의 지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외 타 기관과 같이 자체수익사업을 통해 자립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설립초기부터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혁

신도시 관리기구의 설립을 위해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혁신도시 관

리기구 설립조항을 추가하거나 지방조례를 통한 정책적 지원

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혁신도시의 혁신창출과 혁신확산이라는 핵심기

능을 수행할 관리기구의 필요성에 기초하여 목표 및 운영방

안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다만 관련전문가의 자문

과 인터뷰, 공무원과 학계전문가들을 통한 설문조사, 국내외 

사례를 바탕으로 하여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의 운영대안을 

제시하고 있어 종합적 접근이라고 하기엔 한계점이 있다. 또
한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의 조직대안을 수립하기 위한 정책

연구로 학술적 한계를 지닌다고 하겠다. 또한 재원조달과 인

력 등 운영방안에 있어 좀 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

한 점은 추후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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